
Toray새한, 가공필름집중육성
새한의 가공필름사업 인수 … 2006년 매출 1000억원 목표

일본 Toray의 국내 합작법인인 도레이새한이 워크아웃(기업경영개선작업)중인 새한의 가공필름 사업부문을

인수했다.

도레이새한은 2003년까지 가공필름사업에 15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본사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한국을

Toray 가공필름사업의글로벌중심지로육성할계획이다.

도레이새한은 새한과 가공필름사업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장기 사업계획을 확정

해 4월26일발표했다.

가공필름은 TFT-LCD, 휴대전화, 정보단말기, 컴퓨터, 노트북PC, 디지털 영상음향기기, 디지털 카메라 등의

화면에쓰이는부품으로정보통신산업과함께시장규모가급성장하고있다.

도레이새한은 2003년까지 가공필름사업에 150억을 추가로 투자해 2003년부터는 고기능 차별화 제품으로 생

산을확대할계획이다.

일본 Toray는한국을글로벌가공필름의중심지로삼는다는전략아래본사의가공필름생산기술을순차적

으로 도레이새한에 이관한다. 또 Toray의 가공필름 전문회사인 Toyo Metalizing을 통해 기술협력과 신제품

개발을지원할예정이다.

도레이새한은 신규투자와 기술이전 및 국내외 시장 개발을 통해 가공필름 부문의 매출을 2003년에는 150억

원, 2004년 500억원, 2006년 1000억원으로성장시킬방침이다.

도레이새한은한국의정보통신기술이세계적인수준에 이르고, 특히표시장치기술과시장이급성장하는상

황이어서본사가과감한투자를결정했다고밝혔다.

도레이새한의 가공필름사업 본격 진출로 관련시장에서 국내외 관련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인데, 국내 가공필름 시장은 그 동안 일본기업들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SKC, 코오롱 등 일부

국내기업들이영역확대를모색해왔다.

도레이새한은 1999년말 Toray와새한이 7대3의지분참여로설립됐으며, 2001년 4639억원의매출에 260억원

의경상이익을기록했다.

한편, 새한은구조조정과비핵심사업매각계획에따라가공필름부문을매각했다. 2000년워크아웃에들어간

새한은 그 동안 영상사업부, 음반사업부, 전지사업부, 반도체 소재사업, 서울 공덕동 본사사옥 등을 매각 혹은

분사해 1503억원의자구계획을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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